
우리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기록된 책을 미리 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걱정과 염려는 물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 될 일들이 기록된 것이라면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으며 자기가 당할 고난과 영광을 알고 있었습니다(눅 24:25-27).      
그렇기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약함’에서 ‘능력’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변화의   
시작임을 알고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받을 고난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시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아주 면밀하게 읽으
셨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 즉 자신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
장 15절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라”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뱀을 짓뭉갤 것이지만 자기는 단지 발꿈치만 “상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다른 어느 구약성경 보다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많은 예언이 있는데, 신약성경은 이것을 이용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합니다. 시편 22편을 읽는 첫 순간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버림받고     
폭력적인 죽음을 당해 1절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마태복음 
27:46”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 성취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7: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는 시편 22:18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4:39-40에서 예수의 손과 발이 창에 찔리는 모습은   
시편 22:16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를 성취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눅 12:50)”라고 말씀하
셨는데, 이 “답답함”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그분을 괴롭게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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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해(창 4:26)

 그리스도의 성경읽기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요한복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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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기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받을 영광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읽으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고난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안될 장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 넣어질 때마다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영광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바울이 로마서 8:18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를 그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 했습니다. 

메시아가 받을 영광은 구약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를 자기 원수를            
멸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시편 110:1). 이렇게 보좌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입니다(마28:18).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사람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2편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독특한 특권을 부여 받는 지상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으로          
성부의 통치를 공유하면서도 성부의 우주적 주권에 여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편과      
110편을 읽는 것이 큰 특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아버지와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의   
마음은 절대 이런 생각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런      
상급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성경을 친히 읽으신 것에서 많은 교훈을 얻
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것과 똑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 관해 기록되지는 않
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습니다(롬8:18). 고난 받으신 종 예수께 속해 있기에 우리 또한 십자가 고난을 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높아지신 왕 예수께 속해 있기에 높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가운데에도 그분의 영광에 또한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시는 
영생 장로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의질문

1.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미리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고난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2. 인생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 했을 때 더 큰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결론


